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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훈(26)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첫우승달성에실패했다

안병훈은 6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

데일의 TPC스코츠데일(파71)에서 열린

PGA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4라운드에서 버디3개와 보기 5개를

묶어 2오버파 73타를 스코어카드에 적어

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를 친 안병훈

은공동선두로연장에들어간마쓰야마히

데키(일본)와 웨브 심프슨(미국)에 3타 뒤

진 6위를기록했다

3라운드에서보기없는무결점플레이로

단독 선두에 오른 안병훈은 4라운드 전

보기 없이 영리한 골프를 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안병훈이 바라는

대로경기는풀리지않았다 PGA첫우승

에 대한 중압감 탓인지 4라운드에선 흔들

리는모습을보였다

2번홀(파4)부터 버디를 잡으면서 기분

좋게 4라운드를 시작했지만 5번홀(파4)에

서 보기를범했다 안병훈은 6번홀(파4)과

9번홀(파4)에서 다시 버디를 잡으면서 전

반 9홀을마쳤지만후반시작과동시에다

시위기가시작됐다

10번홀(파4)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빌

리면서벙커에들어간안병훈은보기로홀

아웃한뒤이어진 11번홀(파4)에선세컨드

샷이 워터해저드에 들어갔다 안병훈은 1

벌타를받고친네번째샷을그린으로잘

올린 뒤 24m짜리 보기 퍼팅에 성공했지

만 이과정에서 2위마쓰야마와의격차는

1타로줄어들었다

디펜딩챔피언인마쓰야마는 13번홀(파

5)에서 버디를 잡으며 안병훈을 따라잡았

고 15번홀(파5)에서 다시 버디를 낚으며

결국단독선두로뛰어올랐다

안병훈이주춤하는사이루이우스트히

즌(남아공)과 심프슨도 17번홀(파4)에서

버디를잡으면서선두경쟁에뛰어들었다

2위로 내려온 안병훈은 15번(파5)홀과 16

번(파3)홀에서연속으로버디기회를잡았

지만 퍼팅에실패했다

공동 선두 기회를 놓친 안병훈은 17번

홀에서티샷이벙커에들어가면서 보기를

했고 18번홀(파4)에선티샷이페어웨이를

벗어나다시보기를범하면서순위가내려

갔다 단독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안병

훈은결국 6위로대회를마무리했다

전날 공동 35위로 부진했던 강성훈(30)

은 이날 5언더파 66타로 선전하면서 최종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공동 12위를 기록

했다

마쓰야마는 2년 연속 연장전에서 우승

컵을들어올렸다

마쓰야마는 17번홀에서 열린 4차 연장

에서버디를잡으면서파를기록한심프슨

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전날까지 안병

훈에게4타뒤진공동3위였던마쓰야마는

이날이글 1개와버디 3개를묶어 5언더파

66타를치면서선두로뛰어올랐다

2연패에 성공한 마쓰야마는 PGA 투어

일본인최다승기록을세웠다 마쓰야마는

이번우승으로PGA통산 4승을올리며마

루야마 시게키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록한통산 3승을뛰어넘었다 연합뉴스

떠들썩한 관중 문화로도 유명한 미

국프로골프(PGA) 투어 웨이스트 매

니지먼트 피닉스오픈이 최다 관중 신

기록을갈아치웠다

6일 PGA투어집계에따르면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

스코츠데일(파71)에서 끝난 피닉스오

픈에는대회기간중총 65만5434명의

관중이몰렸다

이날 4라운드에는 5만8654명이 입

장 전날 20만4906명대기록에는크게

못미쳤다

그러나대회기간총관중수로는작

년에 달성한 신기록인 61만8365명을

뛰어넘기에충분했다

대회개막에앞서열린프로암대회

에는 4라운드 입장객보다 많은 7만

7906명의 골프팬이 찾아 대회를 지켜

봤다

보통 골프 대회에서는 정숙한 관람

문화가유지되는것과달리 피닉스오

픈은 팬들이 맥주를 마시며 왁자지껄

한분위기를조성한다

팬 친화적인 문화 덕분에 피닉스오

픈은 골프의해방구 팬들의메이저

대회라불리기도한다 연합뉴스

골프 해방구 갤러리 65만명 몰렸다

김성연(26사진 오른쪽)과 김새리

(22광주도시철도공사)가 대한유도회

가선정하는 2016 우수선수에뽑혔다

김성연과 김새리는 최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유도인의 밤 행사에

서우수선수상을받았다

김성연은 지난해 열린 파리그랜드슬

램대회에서 세계 최강자로 우뚝서며 한

국여자유도의위상을전세계에과시한

점등을인정받았다김성연은도시철도

공사와의 재계약 절차를마무리한 만큼

이번수상을계기로리우올림픽예선탈

락 후유증을 떨쳐내고 재도약하겠다는

각오를다지고있다

김새리도 지난해 전국실업유도최강

전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 등

4개 대회에서 우승한 점 등으로 우수선

수에이름을올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김성연김새리대한유도회 우수선수

피닉스오픈 6위 추락

안병훈이6일미국애리조나주TPC스코츠데일에서열린PGA투어웨이스트매니지먼트피닉스오픈4라운드 11번홀에서티샷하고있다 연합뉴스

후반 9개홀서 보기 4개

안병훈PGA 첫승불발


